
지난 12월 1일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일을 제주발전연구원의 제2의 개원일로 생각하

고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에 창업의 마음으로 부응하자고 저도 결의를

다졌고 연구원 식구들을 독려하였다.

12월 5일 연구원 연찬회에서는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Let our hearts beat again)”는 스티

브잡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인과 조직의 ‘변화와 도전(change and challenge)’을 화두로 제시하였다.

스티브잡스가 애플제품에 대한 폐쇄적인 정책을 고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애플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나 다시 애플로 복귀하면서 직원들을 향해 던진 일성이 “예전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심장이 뛰었었는데 제가 다시 애플로 돌아와 여러분을 보니 심장이 뛰지 않고 있

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합시다”이었다. 일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첫 직장에 첫 출근하면서 가졌던 초심을 회고해 보면 ‘내가 언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신의 초심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첫사랑에 느꼈던 감정을 회고해 보면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초심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일이다. F.M. 알렉산더는 "일상의 모

든 사소한 행위들을 마치 그것을 처음 해보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하여,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진보하는 것

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민과 제주후손의 삶의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한책임을 가지겠다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며, 등산가가 산에서 산화하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

듯이 연구자는 연구의 현장에서 ’혼을 다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다. ‘우문현답(愚問賢答)’ 즉,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을 해 주는 것이 연구자의 능

력이기도 하기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문현답의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주대학교에 22년 동안 봉직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제주도민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수준’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깊은 성찰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위치한 200m고지인 산에 주로 살다가 가끔씩 속세로 내려올 때는 느끼지 못했던 치열

한 긴장감을 속세로 이주하면서 뼈 속 깊이 느끼며 지난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라틴어에 걸으면 해결

된다(Solvitur Ambulando)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지난 15년 동안 매일 5km씩 걸어 왔으므로 산적한

난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걸어야 할 길을 걸을 때 문제는 풀린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을미

년을 맞이하고자 한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濟州發展硏究

院長 姜起春)


